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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경험이 없는 작가로서  메도루마슌 작가님은 오히려 전쟁이 오키나와에 남긴 상처에 주목한다. 그의 소설은 전쟁의 상처를 잠재의식을 통해 묘사하는 새로운 서술 기법을 찾았는데, 이것은 메도루마슌 작가님의 소설이 개인적인 기억 속에 붓 터치를 넣어 사람의 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은 기억을 파헤친다는 점이다. 매직 리얼리즘 기법으로 기억을 몸의 일부로 만들어 독자에게 형상화한 것이다.물방울에는 전쟁 기억과 신체 변형의 구조가 적용돼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소설의 소재는 오키나와라는 땅의 기억에서 나온다. 메도루마슌 작가님은 아쿠타가와상 수상 후 오키나와 곳곳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전사자의 양분을 흡수해 거대한 동과가 자랐다는 것 처럼 그는 교묘한 서사적 기법으로  신체화를 통하여 광활한 문체공간을 얻었다. 
   오키나와 방언의 활용하여 메도루마슌 작가님은 "물방울"의 창작에 새로운 시도를 했다.인물 대화는 오키나와 사투리로 이어진다. 읽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설의 지역적 특성을 강화시켜 리얼함을 준다.오키나와 방언을 표준일본어로 서술 언어로 사용하는 문체에 삽입하고 창조적인 개조를 했다. 또한 일본어 문자의 표음 특성을 살려 오키나와 언어의 음성을 표현하면서도 한자 표기로 언어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이것은 일종의 문체의 창조이다.이런 문체는 오키나와 언어의 질감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언어와 일본어의 대립도 느낄 수 있다. 매도루마슌 작가님은 근대일본의 오키나와에 대한 언어 동화의 역사를 문체측면에서 형상화했다.이런 문체측면에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충돌은 잘 표현 되고있다.소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인을 야마토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일본인으로 보지 않는다.이러한 서술을 통해 독자들은 민족 정체성에 대한 메도루마슌 작가님의 강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메도루마슌 작가님의 오키나와 근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집약하여 오키나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사람을 고정시키고 전쟁과 전쟁의 남겨놓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소설의 이야기는 오키나와 마을에 한정되어 있지만, 소설의 구조는 독자들이 오키나와 공동체의 단일한 틀로 해석 할 수는 없으며, "물방울"은 현대 오키나와 문학 공동체의 이야기 특성을 뚫는다.그의 소설은 전후 오키나와 소설의 전쟁 기록을 깨뜨리고 전쟁이 남긴 상처를 깊이 파고 들면서 독자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물방울 속의 동과 처럼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형상화했다. 물방울"에 나타난 소설 기술은 현대 일본 소설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 공간을 열어주는 매도루마슌 작가님의 소설 창작에서 “사 소설"의 사실주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한 것이다.
      전쟁의 기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이것은 전후에 태어난 작가에게는 어느 정도 어렵다.그러나 메도루마슌 작가님은 자신의 문학적 방법을 발견했으며 오키나와의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넓은 상상의 공간을 주었다.그의 작품이 노출된 일련의 전쟁 후 희생자들의 기억에 빠져 오키나와를 폭로하고, 전쟁 후 일본의 의도적 인 전쟁 기억에 대한 잠재 의식을 분석했다.오키나와는 매도루마슌 작가님을 향해 폭로와 해부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사에서 오키나와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된다.메이지 시대 이후, 1879년의 류큐처분으로 인해서 류큐왕국은 일본의 영토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오키나와 전투는 유일한 지상 전투 였으며, 일본에 상륙 한 미군을 수용하기 위해 오키나와는 일본의 침략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다.
      1972 년까지의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통치를 받아 아시아에서 미군의 가장 큰 군사기지가 되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에게 중요한 기지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미군 기지 문제는 여전히 오키나와를 괴롭힌다. 세계화 과정에서 오키나와에는 다양한 모순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갈등, 일본과 아시아의 갈등, 오키나와와 일본의 갈등, 오키나와의 내부의 갈등이 있다.오키나와가 피해자로, 오키나와는 정체성을 잃은 반면, 오키나와 사람들은 싸울 힘이 없었다. 메도루마슌 작가님의 소설은, 오키나와인이 피해자인 것을 나타내고, 또한 오키나와인이 가해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오키나와 사회를 이성적으로 비판을 했으며,  오키나와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사고를 문학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오키나와의 외침을 전달함으로써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사회의 맑은 인식과 자강 자립의 의식을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환기 시키고 있다.
 


